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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뜨거운 여름, 록(Rock)으로 다시 부르는 인천 연안부두
- 8월3일, 인천시민 애창곡 대중가요‘연안부두’ 영어 록버전 공개 -

- 인천의 도시브랜드 세계에 알리고, 디아스포라 도시 대표 -

인천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가요 ‘연안부두’가 락 버전으로 다시 

태어난다.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가 인천 도시브랜드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인

천음악창작소,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함께 대중가요 ‘연안부두’의 

영어 록(ROCK) 버전을 오는 8월 3일 공개한다. 글로벌 도시, 디아스

포라 도시에 걸맞게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노래를 발굴하기 위해서

다. 

도시를 대표하고 상징할 수 있는 것은 매우 다양하다. 멋진 건축물, 

조형물, 미술관, 박물관, 전광판 등이 눈에 보이는 대표적 상징물들일 

것이다. 파리의 에펠탑 앞에 모인 수 많은 관광객들, 민소매 티셔츠를 

입고 마라톤 결승점에 들어선 듯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오사카의 글

리코 간판 등, 그곳을 찾는 모두는 카메라로 자신과 상징물을 한 데 

담는다. 그곳을 기억에 남기고 싶어 하기 때문에, 그곳만의 정취를 오

래 간직하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. 



비단 조형물, 상징물만 그 도시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. 부산의 야구

경기장에 가면 ‘부산갈매기’가 울려 퍼지고, 여수에 가면 왠지 

‘여수 밤바다’가 들릴 것 같은 것은 도시와 지역을 상징하는 음악

의 또 다른 ‘힘’인 것이다. 올 여름 인천에는 더위를 시원하게 식

혀줄 음악이 한 곡 재탄생했다. 문학경기장에서 그리고 각종 행사에

서 들을 수 있는 인천의 ‘연안부두’다.

연안부두는 1979년 조운파 작사, 안치행 작곡, 김트리오가 부른 노래

로 오랜 시간 인천시민들에 의해 불리고 가장 사랑받아온 애창곡이라 

할 수 있다. 

이번 프로젝트는 인천음악창작소에서 제작을 진행하고 젊은 차세대 

펑크록밴드 주자인 더 사운드(the Sound)가 곡의 재해석을 맡았다. 원

곡이 부두에서의 다양한 삶의 애환, 아쉬움과 미련을 담고 있는 느낌

이라면, 이번 곡은 빠른 드럼 비트와 리듬감 있는 기타리프, 그리고 

영문으로 가사를 번안해 곡의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신나고 경쾌한 전

혀 다른 곡으로 재탄생했다. 곡은 8월 3일 국내 및 전 세계 음원 스

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공개되며, 더 사운드는 곧 있을 펜타포트락페

스티벌 무대에서 본 곡을 선보일 예정이다.

인천음악창작소 소장(태지윤)은 “폭우와 각종 사건, 사고들로 모두의 

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을 것”이라며 “이러한 모두의 힘들고 지친 마

음에 인천의 연안부두가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

음”이라고 전했다.



김충진 인천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“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시작으로 

인천시민과 재외동포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첫 단계는 문화예술, 

그 중에서도 음악이라고 생각한다”며 “이번 발매되는 노래를 통해 

하나되는 천만 인천시대가 실현되길 바란다”고 전했다.

∎ 문의 : 인천음악창작소 PD 이민우 (전화: 032-505-5006, info@portrock.kr)
∎ 홈페이지 : www.portrock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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